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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세종호텔 고공농성 현장 방문

2026년 1월 13일 (화) 11:00, 명동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 현장

- 고진수 지부장내일 336일간고공농성해제…을지로위원회, 세종호텔고공농성장방문

- 건강회복을위한관계기관포용적조치기대…결자해지·원상회복중재노력이어갈것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세종호텔 현안 책임의원 박홍배·정을호)는 오늘(1/13)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해고노동자)의 건

강 상태를 살피고, 농성 해제 이후 교섭 및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고진수 지부장은 내일(1/14) 오후1시에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같

은 날 오후 3시 제7차 교섭이 예정되어 있어, 고 지부장은 농성 해제 직후 교섭에도 직접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장기간 고공농성을 이어온 고 지부장에게 위로와 당부를 전하는 한

편, 336일에 달하는 극한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

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장기간 고공농성으로 상해 있을 고진수 지부장의 건강이 매우 우려된

다”며 “무엇보다 회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농성을 해제하는 자발적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의 포용적 조치를 기대한

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을 함께한 박홍배 의원은 “고공농성 중단 결심은 의미 있는 결단”이라며 “민주당 을지

로위원회는 결자해지와 원상회복을 위해 각계 의견을 더욱 긴밀히 청취하고, 문제 해결의 타협점

이 마련되도록 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대양학원(세종대 재단)·세종대·세종호텔 측이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보도자료

 2026. 1. 13.[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10-6436-1726 / 김형균 보좌관(박홍배의원실) 010-2696-1122



- 2 -

자발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노사 교섭이 실질적 진전에 이르도록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와 조정을 지속하며 중재를 끝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끝.

[참고자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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